아리타 도자기 가라쿠리 오르골 시계

　문화관 전시홀에 있는 이 특별한 시계는 아리타 지역에 있는 13곳의 주요 도자기 공방들이 공동으로 제작한 시계입니다. 시계의 각 부분은 아리타 도자기의 전통 무늬가 그려진 아리타 도자기로 만든 부품으로 장식되어 있습니다. 30분 간격으로 매시 정각과 매 30분에 문자판이 열려 간단한 쇼를 보여 줍니다. 기계식 디스플레이와 함께 흘러나오는 2분짜리 노래도 인형과 마찬가지로 계절마다 달라집니다. 시계의 문자판 옆에는 다른 계절의 어린아이 인형도 장식되어 있습니다.
